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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된 인체조직 이식재 전문 기업으로, 2009년 코스닥에 상장함. 2026년 3분기 누적(2025년 10월~2026년 6

월) 기준 부문별 비중은 피부이식재 47.9%, 골이식재 24.5%, 의료기기 22.5%, 기타 5.1%로 구성됨 

■ 투자포인트는 1) 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의 국내외 판매처 확대, 2) 국산 유방보형물 ‘바운스’,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공급처 확대 

■ 동사 주가는 2022년 이후 PBR 1.3x~17.0x 범위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2026년 회계연도 추정 실적 기준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PBR 

3.3x로 과거 Band 하단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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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골이식재 중심의 인체조직 이식재 기업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된 인체조직 이식재 전문 기업으로, 2009년 코스닥에 상장함. 

2000년 인체 이식용 무세포진피층 제조 기술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하였고, 2005년 국내 

제1호 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취득함. 이후 골이식재를 치과·정형외과·성형외과 등 수요처별로 다

변화하고, 리프팅 실 ‘민트리프트’, 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 유방보형물 ‘바운스’를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함. 2026년 3분기 누적(2025년 10월~2026년 6월) 매출 비중은 피부

이식재 47.9%, 골이식재 24.5%, 의료기기 22.5%, 기타 5.1%로 구성됨 

 

셀르디엠·바운스의 국내외 판매처 확대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과 국산 유방보형물 ‘바운스’의 판매처 확대. ‘셀

르디엠’ 매출액은 2026년 1분기 37억원에서 3분기 7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3분기 매출은 전사 

분기 매출의 20%를 차지함. 거래 의료기관은 2026년 5월 600곳 이상에서 최근 1,000곳 이상

으로 증가함. 국내는 휴젤의 피부과·메디컬 에스테틱 판매망이 추가되었고, 해외는 일본과 싱가포

르에 진출함. 2026년 4월 출시한 ‘바운스’는 9월 기준 4개 병원에 유방재건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 25곳까지 공급처를 확대할 계획임 

 

’26년 회계연도 실적 전망: 매출액 1,373억원, 영업이익 146억원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실적은 매출액 1,373억원(+52.9%, yoy), 영업

이익 146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전망됨. 피부이식재 매출액이 681억원(+143.7%, yoy)으로 전

사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4분기부터는 휴젤 판매망을 통한 ‘셀르디엠’ 공급이 반영될 예

정. ‘바운스’의 매출 기여는 202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골이식재는 329억원

(+23.1%, yoy), 의료기기는 297억원(+4.2%, yoy)으로 추정됨. OPM은 소송비용 소멸과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10.6%(+39.4%p, yoy)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9월 결산 법인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745 780 811 898 1,373 
YoY(%) 26.0 4.8 4.0 10.7 52.9 

영업이익(억원) 13 -42 6 -259 146 
OP 마진(%) 1.7 -5.3 0.8 -28.8 10.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1 -230 -72 -313 91 

EPS(원) 608 -2,047 -535 -2,317 642 
YoY(%) 흑전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배) 15.8 N/A N/A N/A 28.2 
PSR(배) 1.3 2.6 1.6 2.7 1.9 
EV/EBITDA(배) 24.1 253.3 27.0 N/A 14.6 

PBR(배) 2.1 4.4 2.0 7.3 3.3 
ROE(%) 13.6 -48.6 -12.5 -62.3 16.1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18) 18,120원 

52주 최고가 55,700원 

52주 최저가 13,160원 

KOSDAQ (9/18) 827.12p 

자본금 68억원 

시가총액 2,58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5억원 

외국인지분율 6.27% 

주요주주 황호찬 외 2 인 23.89% 

 국민연금공단 6.1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8 -66.8 13.3 

상대주가 -11.1 -53.2 17.4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

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

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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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및 지배구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인체조직 이식재 전문 기업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된 인체조직 이식재 전문 기업이다. 설립 초기 KAIST와 무세포 진피조직 국산화를 위

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2000년 한스조직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체 이식용 무세포진피층 제조 기술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하였다. 이를 적용한 ‘슈어덤(SureDerm)’을 생산해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무세포 진피조직을 국

산화하였다. 2005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제1호 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취득하며 인체조직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성장하였다. 골이식재 제품을 치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수요처별로 다변화하고, 2014년 페이스 리프팅 실 ‘민트 리프트(MINT Lift)’, 2025년 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CellREDM)’ 등을 출시하였다. 2026년 4월에는 인공유방보형물 신제품 ‘바운스(BOUNS)’를 출시하며 국내 

유방보형물 시장에 재진입하였다. 

 

2026년 6월 말 기준, 한스바이오메드의 최대주주는 황호찬 이사(지분율 22.7%)이며, 김근영 대표이사(0.3%)와 친인

척 황덕구(0.9%)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9%이다. 5% 이상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6.2%), 

KB자산운용(5.8%), 네오영(5.6%)이 있다. 이후 단순 추가 취득과 처분에 따라 5% 이상 주주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

였다. KB자산운용은 지분 일부를 처분하며 2026년 8월 31일 기준 지분율이 4.3%로 하락하였다. 타이거자산운용은 

추가 취득을 통해 2026년 9월 1일 기준 지분율이 5.4%로 상승하였으며, 9월 3일 5% 이상 보유 신규 보고를 공시하

였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이다.  

 

2026년 6월 말 기준, 한스바이오메드는 국내외 12개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와 종속기업은 생명공학 관련 제

품,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의 제조와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이 중 2026년 3분기(2025년 10

월~2026년 6월) 누적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법인은 HANSBIOMED USA INC.(지분율 100%), 한스케어 주

식회사(100%), 민트메디컬 주식회사(100%) 총 3개사이며, 모두 9월 결산 법인이다. HANSBIOMED USA INC.는 미

국 현지 법인으로, 누적 매출액 126억원(+25.6%, yoy), 당기순이익 6억원(흑전, yoy)을 기록하였다. 한스케어 주식회

사는 국내 정형외과 영업 법인으로, 누적 매출액 394억원(+71.2%, yoy), 당기순이익 54억원(+141.1%, yoy)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민트메디컬 주식회사는 국내 성형외과 영업 법인으로, 누적 매출액 227억원(+197.5%, yoy), 당기순이익 

32억원(흑전, yoy)을 기록하였다. 영국 법인과 아일랜드 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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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기업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및 실적(2026년 3분기 누적, 2025년 10월~2026년 6월)         (단위: 억원) 

회사명 소재지 지분율 업종 결산월 매출 당기순손익 

HANSBIOMED USA INC. 미국 100% 의료기기부문 9월 126 6 

Shanghai Hansbiomed Corp. 중국 100% 의료기기부문 12월 2 1 

주식회사 한스파마 대한민국 65.26% 의료용 화장품 개발 및 판매업 9월 18 -18 

한스케어 주식회사 대한민국 100% 의료기기부문 9월 394 54 

HansBiomed (Thailand) Co., Ltd. 태국 100% 의료기기부문 9월 31 -6 

HANSBIOMED MEXICO, S.A. de C.V. 멕시코 99.96% 의료기기부문 12월 20 -8 

Hansbiomed Vietnam Company Limited 베트남 100% 의료기기부문 9월 0 0 

한스씨엠 주식회사 대한민국 100% 기타음식점 9월 7 2 

*Hansbiomed Europe Ltd 영국 100% 의료기기부문 9월 0 0 

*Hansbiomed Ireland Ltd 아일랜드 100% 의료기기부문 9월 0 0 

Hansbiomed Colombia S.A.S 콜롬비아 100% 의료기기부문 12월 6 -5 

민트메디컬 주식회사 대한한국 100% 의료기기부문 9월 227 32 

주: Hansbiomed Europe Ltd와 Hansbiomed Ireland Ltd는 당기 중 이사회에서 청산을 결의하였으며, 청산 절차를 진행중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999 

2003 

2004 

2005 

2008 

2009 

한스메디칼주식회사 법인 설립 

美 FDA 인체조직이식재 등록 

흉터관리 제품 '스카클리닉' 국내 첫 출시 

국내 1호 조직은행 설립허가 

아시아 최초 인공유방보형물 유럽 CE 인증 

코스닥 시장 상장 
 

2011 

2014 

 

 

2015 

 

2016 

2019 

Hansbiomed USA Inc법인 설립 

MINT Lift 안면조직고정용실, 한국 식약처 제조 판매 허가 완료 

XenoDerm, 학국 식약처 제조 판매 허가 완료 

스카클리닉-Gel 연고타입 흉터 관리제품 한국 식약처 제조 판매 인증 완료 

인공유방 보형물 BellaGel, 한국 식약처 제조 판매 허가 완료 

한스바이오메드의 Cosmeceutical 분야 자회사 '한스파마' 설립 

BellaGel, NMPA 판매 허가 완료 

국내 인공유방 보형물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내 성형외과 영업 및 마케팅 '민트메디컬㈜' 설립 

위고그룹 합자법인(JV) 레보스 설립 

한스파마, ‘클라디에 셀업 솔루션‘ 출시 

MINT Lift 세계 일류상품 인증 기업 선정 

오스템임플란트와 치과용 동종골 이식재 'SureOssPlus' 중국시장 공급계약 체결 

MINT Lift 5년 연속 CSBA2024 소비자만족브랜드대상 수상 

동종진피 콜라겐 필러 ‘벨라젠 플러스(BellaGen Plus)‘ 출시 

치주용 동종골 이식재 ‘슈어오스 파이버(SureOss Fiber)’ ‘슈어오스 플러스(SureOss Plus)’ 출시 

한스파마, 신규 스킨부스터 2종 ‘클라디에 디 플러스(klardie D+)’ ‘클라디에 알 플러스(klardie R+)’ 출시 

MINT Lift 3종(MINT FIX · FIX-MINI · UP) 태국 식품의약품청(TFDA) 품목허가 승인 

MINT Lift 7종(MINT MINI · FINE · PETIT · FIX-MINI · UP · TIP · FIX)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품목허가 승인 

ECM 콜라겐 부스터 'CellREDM™(셀르디엠)' 출시 

휴젤과 'CellREDM™(셀르디엠)' 국내 판권 계약 

인공유방보형물 'BONUS™'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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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현황 

동사의 사업은 

피부이식재 47.9%,  

골이식재 24.5%,  

의료기기 22.5%, 

기타 제품 5.1%으로 구성 

2026년 3분기 누적(2025년 10월~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피부이식재 47.9%, 골이식재 

24.5%, 의료기기 22.5%, 기타 제품 5.1%이다. 

 

1) 피부이식재 (매출 비중 47.9%) 

동사의 피부이식재는 인체 동종피부에서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외기질(ECM)을 보존한 무

세포동종진피(hADM, human Acellular Dermal Matrix)를 기반으로 한다. 주요 제품은 ‘벨라셀HD(BellaCell HD)’, ‘벨

라젠 플러스(BellaGen Plus)’, ‘셀르디엠(CellREDM)’이다. 

 

‘벨라셀HD’는 유방재건 등에 사용하는 시트형 무세포동종진피다. 유방암 등으로 피부와 연부조직이 결손된 환자에게 

이식하며, 유방재건 수술에서는 보형물 주변 조직을 보강하고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수화된 상태로 공급돼 별도

의 재수화 과정 없이 개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RTU(Ready to Use) 제품이다. 

 

‘벨라젠 플러스’는 동종진피를 원료로 만든 Injectable ADM이다. 수화된 RTU 타입으로 손상된 연부조직에 주입해 조

직을 보충하며, 콜라겐을 비롯해 엘라스틴·프로테오글리칸·라미닌 등 ECM 성분을 보존하고 있다. 정형외과·신경외과·

성형외과·유방외과 등에서 사용되며, 필요한 부위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제형으로 공급된다. 

 

2025년 9월 출시한 ‘셀르디엠’은 동종 무세포진피를 동결건조한 후 75㎛ 이하의 미세입자로 분쇄한 ADM 기반 스킨

부스터다. 동사는 재건·치료용 인체조직이식재에 적용해온 무세포동종진피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셀르디엠’을 개발해 

피부미용 분야로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2) 골이식재 (매출 비중 24.5%) 

골이식재는 치과 임플란트와 정형·신경외과 수술 등에 사용되는 동종골 기반 제품으로 ‘SureOss’, ‘SureFuse’, 

‘ExFuse’, ‘SureCartis’ 등을 공급하고 있다. 

 

‘SureOss’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부족한 치조골을 보충해 임플란트 고정력을 확보하는 동종골 이식재다. 동

사는 2009년부터 오스템임플란트와 국내 치과용 동종골 이식재 판매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ureFuse’와 

‘ExFuse’는 탈회골기질(DBM, Demineralized Bone Matrix)을 기반으로 한 Gel·Putty 타입 제품으로 정형·신경외과의 

골 결손 부위에 사용된다. ‘SureCartis’는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동종 늑연골 이식재로 코 재건과 코끝·

콧대 교정, 보형물 삽입 후 재수술 등에 활용된다 

 

3) 의료기기 (매출 비중 22.5%) 

의료기기 부문은 안면조직고정용실 ‘민트리프트(MINT Lift)’와 모발이식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민트리프트’는 일반적인 상처 봉합용 봉합사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상 ‘안면조직고정용실’로 허가받은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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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 생분해성 폴리디옥사논(PDO) 소재의 실에 360° 방향으로 입체 돌기를 형성해 피하조직을 고정하는 방식

이다. 한국 식약처를 비롯해 미국 FDA, 유럽 CE, 중국 NMPA 등 11개국 이상에서 인허가를 확보하였으며, 40개국 이

상에 수출하고 있다. 

 

4) 기타(실리콘 등, 매출 비중 5.1%) 

동사는 실리콘겔 인공유방보형물과 실리콘 기반 흉터관리제품을 의료기기 부문과 별도로 ‘실리콘소재’로 분류한다. ‘벨

라젤’ 판매 중단 이후에는 ‘Scar Clinic’ 등 흉터관리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했으며, 2026년 4월 ‘바운스

(BOUNS)’ 출시를 통해 인공유방보형물 판매를 재개하였다. 

 

‘벨라젤’은 2015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2020년 11월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이 확

인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았다. 동사는 이후 신규 실리콘겔 인공유방보형물 ‘바운스’를 개발해 2026년 4월 출

시하였다. ‘바운스’는 유방확대와 재건 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겔 충전형 보형물로, 다양한 체형과 수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과 사이즈를 세분화하였다. 

 

기타 제품에는 ‘DermalSign’, 골지혈제 등이 포함되며, 연결 매출에는 종속회사 한스파마의 코스메슈티컬 사업과 임대

수익 등도 반영된다. 

  

피부이식재 제품군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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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이식재 제품군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의료기기 및 실리콘 제품군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부문별 매출 비중(3Q26 누적 기준) 

 
주: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피부이식재

47.9%

골이식재

24.5%

의료기기

22.5%

기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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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체조직이식재 현황 

유방재건술용 동종진피가 

견인하는 피부이식재 시장 

국내 인체조직이식재는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신경·심낭 등 11종으로 구분된다. 조직별 주요 수

요처는 뼈가 정형외과·치과, 건·인대·연골이 정형외과, 피부·진피가 성형외과, 심장판막·혈관·심낭이 흉부외과, 양막이 

안과이다. 인체조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을 통해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분배되며, 조직은행

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로 구분된다. 현재 조직은행은 175개소로, 이 중 기증 또는 

수입한 인체조직을 이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조직가공처리업자는 15개사이다. 

 

국내 인체조직 공급은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 생산·수

입현황」 기준 2024년 공급량 70만 57개 중 국내 가공은 60만 6,161개(86.6%), 완제품 수입은 9만 3,896개(13.4%)

이다. 국내 가공 중 수입 원재료 가공은 54만 5,417개로 전체 공급량의 77.9%를 차지한다. 2025년 공급량 101만 

1,657개 중 국내 가공은 91만 4,017개(90.3%), 완제품 수입은 9만 7,640개(9.7%)로 국내 가공 비중이 상승하였다. 

완제품 수입 중 미국산 비중은 2011년 92.2%에서 2025년 99.1%(9만 6,801개)로 확대되었다. (2025년 기준 수입 

원재료의 국내 가공 구분은 미발표) 

 

인체조직의 유형별 공급은 뼈와 피부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뼈 공급량은 76만 7,689개로 전체의 75.9%, 피부는 

19만 9,481개로 19.7%를 차지한다. 나머지 조직은 건 1만 8,539개(1.8%), 양막 1만 2,081개(1.2%), 연골 1만 400개

(1.0%), 심낭 2,289개(0.2%), 근막 779개(0.1%), 혈관 365개 및 심장판막 34개(각각 0.1% 미만)이다.  

 

피부 유래 인체조직 이식재는 기증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보존한 ‘동종피부’와 진피층에서 세포성분을 제거하고 세포

외기질을 보존한 ‘동종진피’로 구분된다. 동종피부는 주로 중증 화상 환자의 피부 결손 부위를 덮는 드레싱재로 사용된

다. 동종진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방재건술용과 GRAFT용(피부결손 재건), 비급여인 IMPLANT용(연조직 보

강)·INJECT용(주입·분말형, 미용 스킨부스터 포함)·상부관절막재건술용(어깨 관절막 재건)으로 구분된다. 

 

동종진피 시장의 확대는 유방재건술용이 견인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청구 통계 기준 유방재건술용 

동종진피 청구금액(건강보험+의료급여)은 2018년 150억원에서 2025년 849억원으로 CAGR 28.0%를 기록하였다. 

2026년 1~7월 청구금액도 5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5% 증가하였다. 청구금액 증가는 대부분 청구면적 확대에

서 발생하였으며, 청구면적은 2018년 36만 8,924㎠에서 2025년 194만 9,381㎠로 CAGR 26.8%를 기록하였다. 

청구면적 증가에는 수술 횟수 증가와 수술 1회당 사용 면적 확대가 함께 작용하였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청

구 횟수는 2018~2025년 연평균 6.8% 증가하였고, 수술 1회당 동종진피 사용 면적은 같은 기간 66㎠에서 219㎠로 

확대되었다. 사용 면적 확대에는 보형물을 대흉근 앞에 삽입하고 무세포동종진피(ADM, Acellular Dermal Matrix)로 

감싸는 Prepectoral 방식 등 동종진피를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식의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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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T용 동종진피는 관절 부위 3도 화상, 힘줄·뼈 등이 노출된 상처, 관절 운동을 제한하는 흉터 재건에 급여가 적용

된다. 청구금액은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된 2021년 이후 증가해 2023년 36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되었다. 

2025년 청구금액은 23억원이며, 2026년 1~7월에는 1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감소하였다. 2024년 감소에

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청구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2025년 이후에는 신규 제품 등재가 이어진 

대형 규격 인공진피가 GRAFT용 수요를 일부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인체조직 공급 현황  2025년 조직 유형별 공급 비중 

 

 

 
자료: 식약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식약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방재건술용 동종진피 청구금액  유방재건술용 동종진피 청구면적 

 

 

 
주: 2026년 1~7월 청구금액은 5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5% 증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비급여 2차 가공뼈 중심으로 

확대되는 뼈 이식재 

인체 뼈 유래 골이식재는 인체조직인 동종골과, 의료기기인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로 구분할 수 있다. 동종골은 기

증자의 뼈를 가공한 인체조직으로, BONE CHIP·BONE POWDER·BONE BLOCK과 대퇴골·비골 등의 구조골, 전달체

(Carrier)를 혼합하지 않은 100% DBM(Demineralized Bone Matrix, 탈회골기질) 등이 포함된다. 척추 유합술이나 골

결손 재건 등에서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이식재로 활용되며, 70세 이상 고령 환자, 골다공증 환자, 사지·골반골 및 악골

의 심한 골결손 등 자가골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기준 이외의 적응증에 사용한 골대체제

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척추전용형·지간 관절고정용 제품과 치과임플란트·치과보

철·치과교정·외모개선 목적의 사용분은 비급여에 해당한다.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는 DBM 등 인체유래 골에 전달

체 등 첨가물을 혼합해 사용 편의성과 이식 부위 적용성을 높인 의료기기다. 퍼티·페이스트·주입형 등 다양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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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되며, 척추 유합술을 비롯한 정형외과 수술과 치과 골이식 등에 활용된다.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동종골과 달리 인

체조직이 아닌 치료재료로 관리되며, 현재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다. 

 

인체 뼈 유래 이식재는 비급여 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판단되며, 2차 가공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으로 산출한 2차 가공뼈(인체조직유래 골이식재)의 국내 소비량은 2019년 16만 9,209

개에서 2025년 40만 2,353개로 CAGR 15.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소비량 증가분의 83.4%는 척추 수술 등을 포

함한 의과용에서 발생하였으며, 치과용 소비량도 1만 1,339개에서 4만 9,999개로 확대되었다. 의료기관 진료비 기준

으로도 증가가 이어졌다. 비급여 보고자료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월분 진료비는 2024년 121억원에서 2025년 172

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3월분 진료비는 같은 달 급여 동종골 청구금액 10억원을 상회한다. 전년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치과의원 진료비 20억원을 제외해도 진료비는 전년동월 대비 25.6% 확대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 진료 건수도 1만 2,689건에서 1만 5,615건으로 23.1% 증가하였다. 2025년 3월분 진료비는 진료과별로 정형외과

가 52.9%, 신경외과가 32.3%를 차지하였다. 

  

인체조직유래 골이식재 국내 소비량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비급여 진료비(1개월 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비급여 보고자료는 의료기관이 보고한 비급여 항목별 1개월 진료비, 병원급은 3월·9월분, 의원급은 3월분

을 보고, 치과의원 진료는 2025년 3월부터 3월분을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스킨부스터 산업 

인체조직법 적용으로 신규 진입이 

이어지는 ECM 스킨부스터 

스킨부스터는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필러(Filler)와 함께 인젝터블(Injectable) 미용 시술로 분류된다. 톡신과 

필러가 각각 근육 수축 억제와 볼륨 보충에 사용되는 반면, 스킨부스터는 생체적합 소재를 피부층에 주입해 피부 수분

도·탄력·피부결·잔주름 등 피부 품질을 개선한다. 국내 스킨부스터 소재는 수분을 보충하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HA)에서 조직 회복을 지원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Polynucleotide, PN),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소재

(Biostimulator)로 확대되었다. 2024년 11월에는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 성분을 직접 공급하는 인체 

유래 무세포동종진피(human Acellular Dermal Matrix, hADM)가 도입되었다. 

 

HA 계열은 높은 보습력을 바탕으로 피부 수분도와 피부결 개선에 활용된다. HA는 피부 ECM을 구성하는 글리코사미

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의 일종으로 피부 내 수분과 유연성 유지에 관여한다. 제품의 점탄성·확산성·유

지기간은 가교(Cross-linking, HA 분자를 서로 연결하는 공정) 수준과 제형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 제품으로는 멀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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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틱스 코리아의 '벨로테로 리바이브(Belotero Revive)'가 있다. 

 

PN 계열은 연어과 어류에서 추출·정제한 DNA 기반 소재로 손상된 피부 조직의 회복에 활용된다. PN은 뉴클레오타이

드가 길게 연결된 고분자로 점탄성과 보습 특성을 보유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파마리서치가 2014년 출시한 '리쥬란

(Rejuran)'이 있다. 

 

콜라겐 생성 유도형은 진피층에 주입한 미세입자로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한다. 대표 제

품인 '쥬베룩(Juvelook)'은 바임이 2019년 출시한 4등급 의료기기로, 폴리-D,L-락틱애시드(Poly-D,L-Lactic Acid, 

PDLLA) 미세입자와 HA로 구성된다. PDLLA는 생분해성 소재로 일정 기간 조직 내에 잔류한 후 분해된다. 콜라겐 생

성 유도형은 피부결·탄력·모공·흉터 개선에 활용된다. 

 

hADM 기반 ECM 스킨부스터는 피부를 구성하는 ECM 성분을 직접 공급한다. 콜라겐 생성 유도형이 섬유아세포 자

극을 통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반면, hADM은 콜라겐·엘라스틴·프로테오글리칸·GAG로 구성된 복합 ECM을 피부

에 전달한다. hADM은 기증 인체 진피에서 세포와 면역반응 유발 성분을 제거하고 ECM 성분을 보존한 소재로, 보존

된 ECM은 세포 부착을 위한 지지 환경을 제공하며 조직 재형성 과정에 관여한다. 기존에는 유방재건·연조직 보강·화

상 및 창상 치료를 위한 시트형 이식재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시트를 미세입자로 가공하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피부 미

용용 주입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ECM 스킨부스터는 PN·PDLLA 계열과 규제 적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인체조직으로 유통되는 hADM 제품

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의료기기법상 개별 품목허가보다 조직은행 설립허가와 인

체조직의 처리·보관·분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관리된다. 조직가공처리업자는 취급 조직과 처리 업무에 대한 

조직은행 허가를 확보한 뒤 허가 범위 내에서 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기 품목허가가 필요한 

PN·PDLLA 계열과 비교해 신규 규격이나 제형을 추가하는 절차와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러한 규제 특성은 

기존 인체조직 가공 역량을 보유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제품 라인업 확대를 용이하게 하며, 최근 ECM 스킨부스터 제

품 출시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ECM 스킨부스터 시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제품 출시가 집중되며 경쟁 구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첫 제

품은 2024년 11월 출시된 ‘엘라비에 리투오(Elravie Re2O)’로, 엘앤씨바이오가 제조하고 휴메딕스가 피부과·에스테틱 

의원 대상 국내 판권을 확보하였다. 한스바이오메드는 2025년 9월 hADM을 75㎛ 이하 입자로 가공한 ‘셀르디엠

(CellREDM)’을 출시하였다. 2025년 11월에는 도프가 제조하고 바임이 유통하는 ‘쥬브아셀(Juveà   cell)’이 론칭 심포지

엄에서 공개되었고, 12월에는 메드파크의 ‘아디떼(Adité   )’, 얇은 피부 부위에 적용하는 엘앤씨바이오의 ‘리투오 파인

(Re2O Fine)’, 올소테크가 제조하고 바이오비쥬가 유통하는 ‘셀리비온 린제이(Celivion LinJ)’가 추가되었다. 2026년 3

월에는 GC녹십자웰빙과 엠에스바이오의 ‘지셀르 리본느(GCELLE RIBONNE)’, 셀락바이오와 퍼즐비의 ‘레빅스

(Revix)’, 디엠바이오의 ‘휴셀린(HUCELLIN)’이 출시되었다. 시지바이오 그룹의 ‘리알로 인젝트 파인’은 5월부터 공급

되고 있으며, 6월에는 리젠바이오가 제조하고 유안메디가 유통하는 ‘티시보(TISSIVO)’가 추가되었다. 이후 리젠바이오

는 8월 리퀴드형 ‘티시보 L(TISSIVO-L)’을, 한스바이오메드는 9월 입자 크기(75~212㎛)와 ECM 용량(320mg)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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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셀르디엠V(CellREDM V)’를 출시하였다. 라메디텍도 2026년 5월 조직은행 허가를 확보하고 피부 미용용 ECM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기존 인체조직 업체와 신규 진입 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수와 제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주요 ECM 스킨부스터 현황 

출시일 제조사(조직가공처리업자) 판매사·유통사 제품명 

2024년 11월 엘앤씨바이오 엘앤씨바이오·휴메딕스 엘라비에 리투오 

2025년 12월 엘앤씨바이오 엘앤씨바이오·휴메딕스 엘라비에 리투오 파인 

2025년 9월 한스바이오메드 한스바이오메드·휴젤 셀르디엠 

2026년 9월 한스바이오메드 한스바이오메드·휴젤 셀르디엠V 

2025년 11월 도프 바임 쥬브아셀 

2025년 12월 메드파크 메드파크·제테마 아디떼 

2025년 12월 올소테크 바이오비쥬 셀리비온 린제이 

2026년 3월 엠에스바이오 GC녹십자웰빙 지셀르 리본느 

2026년 3월 퍼즐비 셀락바이오 레빅스 

2026년 5월 시지바이오 디엔컴퍼니(DNC) 리알로 인젝트 파인 

2026년 6월·8월 리젠바이오 유안메디 티시보·티시보 L 

2026년 3월 - 디엠바이오 휴셀린·휴셀린 L 

자료: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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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의 국내외 판매처 확대 

인체조직 가공 기술을 피부 미용 

분야로 확장한 셀르디엠 

한스바이오메드는 2025년 9월 인체 유래 무세포동종진피(hADM, human Acellular Dermal Matrix) 기반의 ‘셀르디

엠(CellREDM)’을 출시하며 인체조직 가공 기술을 피부 미용 분야로 확장하였다. hADM은 인체 진피에서 세포와 핵산 

성분을 제거한 후 콜라겐·엘라스틴·GAGs 등 세포외기질(ECM)을 보존한 소재이다. PN 계열이 손상된 피부 조직의 회

복을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셀르디엠’은 인체조직에서 유래한 ECM 성분을 직접 활용한다. 동사는 20년 이상 인체조

직 사업을 영위하며 원재료 조달부터 탈세포화, 분쇄, 품질관리까지 관련 공정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치료·재건 목적의 

피부이식재에서 미용 목적의 주입형 제품으로 확장하였다. 

 

출시 이후 매출과 거래 의료기관이 함께 증가하였다. ‘셀르디엠’ 매출액은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37억원에서 2분기 

45억원, 3분기 7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3분기 누적 154억원을 기록하였다. 3분기 매출은 전사 분기 매출의 20%를 

차지하였다. 거래 의료기관 수도 2026년 5월 600개 이상에서 최근 1,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동사의 기존 영업

망은 ‘민트리프트’ 등을 기반으로 성형외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6년 4월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휴젤의 피부과·

메디컬 에스테틱 판매망이 추가되면서 의료기관 접점이 확대되었다. 휴젤은 2026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동사 회

계연도 4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반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2026년 2월 일본 에스테틱 전문 유통사 INFIX와 독점 공

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NFIX는 일본 전역 5,000곳 이상의 병·의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현지 판매처 확대에 활용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026년 4월 HSA 품목허가를 확보한 뒤 초도 물량을 공급하였다. 

 

제품 라인업과 생산능력 확대도 판매처 확장과 병행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9월 기존 제품의 160mg·75㎛ 이하 

규격에서 ECM 용량을 320mg, 입자 크기를 75~212㎛로 확대한 ‘셀르디엠V(CellREDM V)’를 출시하였다. 기존 제

품과 구분되는 입자 크기와 용량으로 의료진의 제품 선택 범위를 확대하였다. ‘셀르디엠’의 월 생산능력은 2026년 6월 

기준 4.2만개까지 확대되었으며, 국내외 판매처 확대에 대응해 연말까지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 기반‘셀르디엠(CellREDM)’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탈세포전 탈세포후 A사 CellREDMTM

인체유래hADM

무세포동종진피(hADM)기반
피부재생·회복솔루션

≤75㎛미세입자생체적합성·안전성

국내최장업력20년기반
인체조직기술력및안전성

균질성높은미세입자로
탁월한주입성및흡수성

KEY Features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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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유방보형물 ‘바운스’,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공급처 확대 

미용·재건 수요에 모두 대응하는 

국산 유방보형물 

동사는 자체 개발·생산한 실리콘겔 유방보형물 ‘바운스(BOUNS)’를 2026년 4월 출시하며 국내 유방보형물 시장에 재

진입하였다. 바운스 출시 이전 국내 시장은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 국산 제품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 동사는 국내

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직접 수행하는 유방보형물 공급을 재개하였으며, 제품 공급과 사후관리까지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의료진의 사용 경험과 요구사항을 제품 개선 및 후속 규격 개발에 반영할 수 있어 수입 

제품 중심의 시장에서 국내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운스’의 주요 차별화 요소는 아시아인의 체형을 고려한 설계와 세분화된 규격 구성이다. 유방보형물은 환자의 흉곽

과 기존 유방 형태, 좌우 비대칭 등에 따라 적합한 폭·높이·볼륨이 달라지므로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규격 구성이 중

요하다. 동사는 폭·높이·볼륨을 세분화해 현재 5개 유형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6개 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와 유방암 절제 이후 재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성형외과와 종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

다. 

 

출시 이후 성형외과와 병원을 중심으로 공급처가 확대되며 미용과 재건 분야의 사용 레퍼런스도 축적되고 있다. 동사

는 기존 성형외과 영업망을 활용해 판매처를 확장 중이다. 9월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에도 유방재건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관련 공급처를 연말 25개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 목적의 사용 경험을, 대형병원에서는 유방재건 관련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신규 의

료기관 진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 시장 진출과 중국 인허가를 추진하며 판매 지역 

확대도 준비 중이다. 

  

실리콘겔 유방보형물 ‘바운스(BOUNS)’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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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Review 

2025년 회계연도 

영업손실 259억원, 소송비용 

229억원 일시 반영 

동사의 2025년(2024년 10월~2025년 9월) 회계연도 실적은 매출액 898억원(+10.7%, yoy), 영업손실 259억원(적

자전환, yoy)을 기록하였다. OPM은 -28.8%로 전년 대비 29.6%p 하락하였다.  

 

부문별로는 피부이식재 매출액이 280억원(+56.3%, yoy)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출시한 동종진피 콜라겐 필러 ‘벨

라젠 플러스’와 무세포동종진피 ‘벨라셀HD’가 적응증 확장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다. 골이식재는 267억원

(+23.4%, yoy)을 기록하였으며 치과용 ‘SureOss Plus’의 가격 인상이 반영되었다. 의료기기 부문의 매출액은 리프팅

실 ‘민트리프트’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경쟁이 심화되며 285억원(-16.0%, yoy)으로 감소하였다. 

 

판매비와관리비는 774억원(+51.4%, yoy)으로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벨라젤 손해배상 소송 관련 비용에서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5일 1심에서 동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사는 법정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액 229억원을 2025년 9월 말 기준 재무제표에 소송충당부채로 반영하였다. 

 

한편 재무적인 측면에서 동사는 2025년 10~12월 자기주식 전량 처분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

며, 소송 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무 부담을 해소하였다. 자기주식 53.9만주 처분으로 172억원, 네오영을 배정 대상자로 

한 보통주 70만주 발행으로 186억원을 조달하였으며, 조달 자금으로 벨라젤 손해배상금 229억원을 지급해 소송을 종

결하였다. 자본총계는 2025년 9월 말 339억원에서 2026년 6월 말 78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부채비율은 273.0%

에서 94.3%로 하락하였다. 

  

분기 부문별 매출액 추이  연간 부문별 매출액 추이 

 

 

 
주: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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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영업실적 추이  연간 영업실적 추이 

 

 

 
주: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회계연도 실적 전망 

2026년 회계연도 영업실적, 

매출액 1,373억원, 

영업이익 146억원으로 전망 

2026년 3분기 누적(2025년 10월~2026년 6월) 영업실적은 매출액 1,011억원(+53.0%, yoy), 영업이익 106억원

(+900.1%, yoy)을 기록하였다. 피부이식재 매출액은 485억원(+157.3%, yoy)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9월 출시한 

‘셀르디엠’의 신규 매출 154억원과 ‘벨라셀HD’, ‘벨라젠 플러스’의 판매 확대가 반영되었다. 골이식재는 248억원

(+24.5%, yoy)을 기록하였고, 의료기기는 ‘민트리프트’의 미국 매출이 증가로 전환하며 227억원(+2.5%, yoy)으로 소

폭 증가하였다.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며 OPM은 10.5%로 전년 동기 대비 8.9%p 상승하였

다.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영업실적은 매출액 1,373억원(+52.9%, yoy), 영업이익 146억원(흑자

전환, yoy)으로 전망한다. 피부이식재 매출액은 681억원(+143.7%, yoy)으로 예상한다. ‘셀르디엠’은 2026년 7월 시작

된 휴젤 판매가 추가 매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벨라셀HD’와 ‘벨라젠 플러스’는 적용 부위 확대를 기반으로 3분기까지의 

매출 증가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골이식재 매출액은 329억원(+23.1%, yoy)으로 전망한다. 원재료 공급처 다변화로 원료 수급 부담이 완화되었고, 국내 

판매가격 인상 효과도 반영되고 있다. 의료기기 매출액은 297억원(+4.2%, yoy)으로 예상하며, ‘민트리프트’는 미국 시

장의 경쟁 완화에 따라 전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전망이다. 소송 관련 일회성 비용이 소멸되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

정비 부담이 완화되며 2026년 회계연도 OPM은 10.6%로 전년 대비 39.4%p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에는 피부이식재와 유방보형물의 신규 제품 효과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한다. 2026년 9월 출시한 ‘셀르디엠V’는 기존 제품 대비 ECM 용량과 입자 크기를 확대한 제품으로, 피부결 개선 중심

의 기존 수요에서 볼륨과 깊은 주름 개선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매출 기여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2026년 4월 출시한 유방보형물 ‘바운스’도 공급 병원 확대와 사용 레퍼런스 축적에 따라 2027년부

터 실적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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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실적 Table                 (단위: 억원) 

구분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 

매출액 201 205 185 190 204 205 208 195 199 242 220 237 303 345 363 

  피부이식재 37 44 41 44 47 48 41 43 51 67 70 91 140 154 191 

  골이식재 54 66 36 50 53 54 57 53 53 78 67 68 67 99 82 

  의료기기 95 77 85 85 85 87 89 79 77 83 61 63 82 72 73 

  기타(실리콘 등) 14 18 23 11 19 17 21 20 17 13 22 15 15 19 17 

영업이익 1 -3 1 -40 8 2 7 -11 -7 18 0 -270 21 44 41 

OPM(%) 0.4% -1.7% 0.7% -21.1% 4.1% 0.9% 3.1% -5.4% -3.8% 7.3% 0.2% -113.6% 6.8% 12.9% 11.3% 

주: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Table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780 811 898 1,373 

  피부이식재 166 179 280 681 

  골이식재 206 216 267 329 

  의료기기 342 339 285 297 

  기타(실리콘 등) 67 77 66 66 

영업이익 -42 6 -259 146 

OPM(%) -5.3% 0.8% -28.8% 10.6% 

주: 9월 결산법인 

자료: 한스바이오메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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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al Valuation 비교 

2026년 추정 실적 기준 현재 

주가는 PBR 3.3x로  

역사적 PBR Band 하단에 위치 

한스바이오메드의 주가는 2022년 이후 PBR 1.3x~17.0x 범위에서 형성되었다. 현재 주가는 2026년 회계연도 추정 실

적 기준 PBR 3.3x로 최근 PBR Band 하단에 위치한다. 

 

동사 주가는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벨라젤’ 판매중지·회수 명령 이후 하락하였으며, 2022년에는 

9,130~12,750원 범위에서 형성되었다. 2023년에는 유방보형물 제조업무정지 종료에 따른 재출시 기대와 ‘민트리프

트’의 미국 매출 확대가 반영되며 1월 9,780원에서 7월 28,700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유방보형물 재출시가 지연

되고 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주가는 2025년 4월 6,370원까지 하락하였다. 2025년 9월 hADM 기반 스킨부스터 ‘셀

르디엠’ 출시를 계기로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었다. 2026년 2월부터는 ‘셀르디엠’ 매출 증가와 유방보형물 

‘바운스’ 출시, ‘ExFuse’의 중국 진출 기대가 반영되며 3월 55,70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코스닥 시장의 수급 위축

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반영되며 주가는 하락해 현재 18,000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PBR Band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EER 그룹 Valuation 비교 

엘앤씨바이오 대비 할인된 

멀티플을 적용받는 중 

한스바이오메드의 PEER로 인체조직이식재와 ECM 스킨부스터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엘앤씨바이오를 

선정하였다. 엘앤씨바이오의 2026년 실적 컨센서스 기준 밸류에이션은 PER 57.3x, PBR 5.9x(ROE 9.9%), PSR 7.4x로, 

동사의 2026년 회계연도 추정 실적 기준 PER 28.1x, PBR 3.3x(ROE 16.1%), PSR 1.9x를 상회한다. 엘앤씨바이오의 

2026년 컨센서스는 매출액 1,668억원(+95.1%, yoy), 영업이익 373억원(OPM 22.4%)이며, 동사 전망치는 매출액 

1,373억원(+52.9%, yoy), 영업이익 146억원(OPM 10.6%)이다. 엘앤씨바이오에 적용되는 높은 멀티플에는 매출 성장

률과 수익성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셀르디엠’ 매출 비중 확대와 추가적인 이익 증가가 확인될 경우 동

사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엘앤씨바이오는 2011년 설립되어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이다. 2025년 매출액은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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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식재 65.0%, 의료기기 11.8%, 기타 23.1%로 구성되었다. 인체조직이식재는 동종진피 ‘메가덤’을 중심으로 골

이식재 ‘메가본’, 동종신경 ‘메가너브 프라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메가덤’의 수화타입인 ‘메가덤

플러스’와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 ‘메가카티’ 등을 판매한다. 2024년 11월에는 동종진피 유래 ECM 스킨부스터 ‘엘라비

에 리투오’를 출시했으며, 이후 ‘리투오 파인’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PEER 그룹 실적 Table (단위: 원, 억원, 배, %) 

    한스바이오메드 엘앤씨바이오 

코드   A042520 A290650 

현재 주가 (09/28)   18,010 45,800 

시가총액   2,568 12,352 

매출액  

2023 780 659 

2024 811 720 

2025 898 855 

2026F 1,373 1,668 

영업이익  

2023 -42 81 

2024 6 39 

2025 -259 44 

2026F 146 373 

영업이익률 

2023 -5.3 12.3 

2024 0.8 5.4 

2025 -28.8 5.2 

2026F 10.6 22.4 

순이익 

2023 -230 484 

2024 -72 1,416 

2025 -313 -1,382 

2026F 91 216 

EPS성장률 

2023 적전 966.0 

2024 적지 192.8 

2025 적지 적전 

2026F 흑전 흑전 

PER 

2023 N/A 13.6 

2024 N/A 3.9 

2025 N/A N/A 

2026F 28.1 57.3 

PBR 

2023 4.4  4.5 

2024 2.0  2.0 

2025 7.3  7.5 

2026F 3.3  5.9 

ROE 

2023 -48.6 39.5 

2024 -12.5 66.2 

2025 -62.3 -57.7 

2026F 16.1 9.9 

PSR 

2023 2.6 10.0 

2024 1.6 7.6 

2025 2.7 17.1 

2026F 1.9 7.4 

주:1) 한스바이오메드(9월 결산법인)의 미래전망치는 당사 전망치, 경쟁사의 미래전망치는 컨센서스 기준, 2) 시가총액과 주가는 9월 28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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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에이템즈의 

자금 수요는 지속 

관계기업 에이템즈에 대한 자금 지원은 동사의 영업외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에이템즈는 콜라겐 

조직보충재 ‘카티세이브’ 등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으로, 2025년 10월~2026년 6월 매

출액 2.1억원, 당기순손실 38.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6월 말 자본총계는 -13.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

다. 동사는 2025년 10월~2026년 6월에도 에이템즈에 33.0억원을 대여하였다. 2026년 4~6월에는 기존 대여금 40

억원을 출자전환해 지분율이 43.04%에서 47.83%로 상승하였다. 출자전환 대상 중 20억원은 2025 회계연도에 이

미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대여금이며, 나머지 20억원은 연결 지분법손실로 반영되어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0원이 

되었다. 출자전환 이후 2026년 6월 말 기준 에이템즈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잔액은 13.5억원이다. ‘카티세이브’ 매출

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에이템즈의 임상과 운영 자금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 대여금이 손상될 경우 기

타비용으로, 추가 출자분은 지분법손실로 인식될 수 있다. 

  

리스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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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745 780 811 898 1,373 

증가율(%) 26.0 4.8 4.0 10.7 52.9 

매출원가 288 329 294 383 502 

매출원가율(%) 38.7 42.2 36.3 42.7 36.6 

매출총이익 457 451 517 515 871 

매출이익률(%) 61.4 57.8 63.8 57.4 63.4 

판매관리비 444 493 511 774 725 

판관비율(%) 59.6 63.2 63.0 86.2 52.8 

EBITDA 62 10 60 -208 191 

EBITDA 이익률(%) 8.3 1.3 7.4 -23.1 13.9 

증가율(%) 흑전 -83.2 476.1 적전 흑전 

영업이익 13 -42 6 -259 146 

영업이익률(%) 1.7 -5.3 0.8 -28.8 10.6 

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22 -175 -50 -33 -11 

금융수익 111 16 0 1 3 

금융비용 72 182 18 18 17 

기타영업외손익 -16 -9 -33 -16 3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19 -22 -6 -27 

세전계속사업이익 35 -235 -66 -298 108 

증가율(%) 흑전 적전 적지 적지 흑전 

법인세비용 -14 6 12 23 24 

계속사업이익 49 -241 -78 -321 8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9 -241 -78 -321 84 

당기순이익률(%) 6.6 -30.9 -9.6 -35.7 6.1 

증가율(%) 흑전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1 -230 -72 -313 91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544 504 497 561 826 

현금성자산 75 61 73 81 204 

단기투자자산 77 9 0 0 1 

매출채권 96 121 112 166 258 

재고자산 269 278 283 288 309 

기타유동자산 27 34 28 24 55 

비유동자산 773 720 720 703 686 

유형자산 469 442 435 417 406 

무형자산 9 8 8 5 4 

투자자산 64 45 55 58 55 

기타비유동자산 231 225 222 223 221 

자산총계 1,317 1,224 1,217 1,264 1,512 

유동부채 744 653 501 810 620 

단기차입금 273 273 343 353 343 

매입채무 20 21 23 54 64 

기타유동부채 451 359 135 403 213 

비유동부채 98 72 45 115 10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60 60 

기타비유동부채 98 72 45 55 48 

부채총계 842 724 546 925 728 

지배주주지분 456 491 669 337 789 

자본금 51 61 68 68 71 

자본잉여금 323 586 822 822 1,122 

자본조정 등 -65 -72 -72 -79 -2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5 -6 1 -10 -10 

이익잉여금 153 -78 -150 -463 -373 

자본총계 475 499 671 339 784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 -37 18 3 -161 

당기순이익 49 -241 -78 -321 84 

유형자산 상각비 45 48 50 48 42 

무형자산 상각비 4 4 4 3 3 

외환손익 16 27 26 14 1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64 -52 -41 -2 -321 

기타 -93 177 57 261 2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2 33 -66 -52 -4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72 51 -38 -15 -24 

유형자산의 감소 1 1 1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0 -19 -26 -17 -31 

기타 -1 0 -3 -21 1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 -8 59 58 343 

차입금의 증가(감소) -90 0 70 70 -19 

사채의증가(감소) 15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303 

배당금 0 0 0 0 0 

기타 -46 -8 -11 -12 59 

기타현금흐름 2 -2 1 -0 -20 

현금의증가(감소) 5 -14 11 9 122 

기초현금 71 75 61 73 81 

기말현금 75 61 73 81 204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5.8 N/A N/A N/A 28.2 

P/B(배) 2.1 4.4 2.0 7.3 3.3 

P/S(배) 1.3 2.6 1.6 2.7 1.9 

EV/EBITDA(배) 24.1 253.3 27.0 N/A 14.6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608 -2,047 -535 -2,317 642 

BPS(원) 4,517 4,055 4,944 2,492 5,534 

SPS(원) 7,370 6,930 6,005 6,637 9,725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3.6 -48.6 -12.5 -62.3 16.1 

ROA 3.8 -19.0 -6.4 -25.9 6.0 

ROIC -0.1 -5.1 1.1 -36.8 15.7 

안정성(%)      

유동비율 73.0 77.2 99.2 69.2 133.4 

부채비율 177.5 145.0 81.3 273.0 92.8 

순차입금비율 105.6 92.5 43.4 103.6 26.7 

이자보상배율 0.2 -0.8 0.4 -14.1 8.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6 0.7 0.7 1.0 

매출채권회전율 8.8 7.2 7.0 6.4 6.5 

재고자산회전율 3.3 2.9 2.9 3.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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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한스바이오메드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9.30 한스바이오메드-셀르디엠·바운스 중심의 성장 본격화 

2024.01.26 한스바이오메드-조직공학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